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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총여학생회

1959년 제1회 여학생회로부터 계보를 이어오던 총여학생회는 2014년 제28대를 끝으로 2015학년도에 폐지됐다.
총여학생회가 조직될 당시의 사회와 최근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총여학생회가 폐지됐고, 그 흐
름과 궤를 같이 하게 됐다. 그동안 총여학생회는 여론국, 사무국, 대외협력국, 학술국 등으로 구성돼 여학우의 목소
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여론국은 학생들이 총여학생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총여학생회
스스로도 학생들과의 만남을 가져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다. 사무국은 총무, 회계의 기본
역할에서부터 총여학생회의 방향과 그에 따른 다양한 사업, 공약이행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역
할을 맡았다.

대외협력국은 총여학생회와 비슷한 고민으로 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체나 사업들을 학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진
행하고, 기업 홍보차원에서 진행하는 스폰서로부터 지원받은 물품을 매 행사 때마다 학생들과 나누는 활동을 담당
했다. 마지막으로 학술국은 총여학생회의 전반적인 교양자료를 준비하며, 매월 주제에 맞춰 알아야 할 지식들을 학
습하고 이를 총여학생회 임원진들과의 토론을 통해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돕는 것은 물론, 정리된 정보 를 각종 사업
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해오름식, 별망제(대동제), 여성문화제 등이 있다. 매년 3월 해오름식에서는 총여학생회의 존재를
학우에게 알리고, 다양한 학우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게임과 여성학 혹은 생리 공결제 등의 여성관련 지식을 알리는 홍
보물을 활용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별망제에서는 여학우들의 취업 고민 상담, 노동 문제 해결, 그림으로 알아보는 심
리 상태 및 심리 상담, 월경 주기 팔찌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매년 10월 열린 여성문화제는 학내의 여성들이 주도적
으로 여성주의 축제를 만들어 가는 자리였다. 진보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남녀의 문제를 바라보고 남녀 갈등의 근본
적인 원인을 바라봄으로써 서로간의 갈등을 풀어가며 이해 할 수 있도록 만든 자리다. 그밖에 강연과 퍼포먼스, 다양
한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1]

↑ <출처> ERICA40년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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